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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시대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
정에서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변수간의 경로분석 모형을 살펴보았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
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긍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긍
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부적, 삶의 만족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삶의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심리적 요인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삶의 만족도는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요인은 긍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간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간에는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부모양육태도, 심리적 요인, 삶의 만족도, 팬덤활동,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and to prove the medit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and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negatively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no effect 
on them. Secon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had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but 
nega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positively them. Third,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ed 
positively their fandom activities. Fourth,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had perfect mediating effect between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fandom activities, and they also played partial mediating role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fandom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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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확산은 심리적으

로 불안정하고 또래집단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

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

히 대중문화의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대중스타에 대한 선

망과 부러움이 증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모든 

것을 경배하고 모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1]. 연

예인에 대한 동경은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

년시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2], 자신이 좋아하는 연

예인을 따르고 우상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

한 관심은 청소년의 일상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 즉 스타에 대한 몰입이나 중독 현상으로 인

해 학업에 지장을 받으며[3], 스타의 일상이나 활동과 관

련된 정보검색과 자료수집에 몰두함으로써 정상적인 일

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특히 팬덤활동이 활발

해질수록 스타의 정보 확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학

습에 태만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심지어 연예인

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집요하게 쫒아 다니는 사생팬과 

사생택시, 팬클럽 회원간의 사기와 폭력,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비난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

유로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는 일부 ‘문제있는’ 청소년 

집단의 일탈적인, 혹은 탈규범적인 행동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연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특히 단

기간에 부와 인기를 누리는 아이돌 그룹에 대한 선망과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지원하

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집단적인 팬덤활동은 청

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팬덤활동의 참여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정 집

단의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의 청

소년이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동 시대의 문화를 즐기며, 

같은 집단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정체성의 일반적인 발

달과정으로 인식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타는 

우상화의 대상이나 롤모델이 되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어 보다 긍정적인 자기 발전

과 사회봉사의 참여를 이끌어내며1), 팬덤활동을 통해 소

1)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팬들이 정성을 모아 완성한 가나의 유
노윤호교육센터 건립과 다국적 팬들의 각종 기부 및 지속적

속감과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인관계가 높

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5].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 과

정에서 표현능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으며[6], 팬덤문화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문화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7]. 이

처럼 연예인과 함께 하는 사회봉사와 기부의 확산 등 팬

덤활동의 긍정적인 의미가 부각되면서 청소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하위문화로서의 팬덤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팬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우

상화의 현상에 주목하여 설명요인을 밝히고[8,9], 팬클럽 

분석을 통한 팬덤현상과 집단 내 관계의 정치성을 설명

하거나[10,11], 혹은 팬덤활동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4] 등에 집약되어 논의되어 왔으며, 실제 어떤 요인들이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팬덤활동이 청소년 문

화의 한 부분이고 팬덤현상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자

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발달 및 사회문화적 적응과 관련하여 우선

적으로 고려되는 요인은 가정환경이다. 가정환경은 청소

년의 학교적응 및 사회 관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12].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는 자녀의 성격이나 정서, 자아개념 및 가치관 등에 영향

을 미치고, 발달 과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심

리적 안정에도 중요성을 갖는다. 부모양육 요인은 청소

년의 우울이나 공격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신

체적 발달과 인지 발달 뿐 아니라 정서안정과 사회성 발

달에도 영향을 미치기[13]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위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필요하다는 결과

[14]도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부모가 과보호하거나 일관

적이지 못한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청소년의 우울이나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공격성과 고립감, 대

인 회피 등의 정서적 부적응 양상을 보이며, 폭력과 비행 

등의 일탈적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15]. 따라서 청소년

의 심리적 안정이나 문화적 적응과 행동양식을 보다 구

인 봉사활동 등은 연예인의 선행을 이어가는 팬덤활동의 가
장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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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애착적이고 신뢰에 

기초한 합리적인 태도로 양육하는 긍정적 양육태도와 과

잉기대나 비일관성으로 특징지워지는 부정적 양육태도

를 구분하여 부모양육유형에 따른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부모양육요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의 팬덤활

동과 직접 결부지어 분석된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특별히 부모양육태도를 주요 설명변수로 주목하고

자 한다.

한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도 관련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

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16]. 부모와의 애정적 연대감에 기초하여 의사소

통이 원활하고,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합리적

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청소년이 느끼는 행

복감이나 삶의 만족도도 더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가족구

조로 인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즉 양부모 가족

에 비해 한부모 가족이 청소년을 지지하고 상호작용을 

할 성인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

질 수 있다는 것이다[17,2 재인용].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문화참여 및 팬덤활동은 부모 

양육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간섭과 과잉보호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불안을 회피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팬덤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해 

부정적이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에도 현실에서의 무력감

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고, 그 과정에서 스타에 대한 몰입이나 중독현상이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2]. 이

와 같이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팬덤활동 사이에 심리

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일부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많은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

스럽게 접하는 문화의 일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팬덤활

동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계 

구축,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주체로서의 

긍정적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주제이기도 하

다.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양육과 팬덤활동 사이에서 

작용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3)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4)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팬덤활동 사이에서 심리

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는 어떤 매개역할을 하는

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4차년도(2013) 중1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 부합되는 2,108명의 사례를 선

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

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이 각

각 45.2%, 44.5%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과 여

학생의 비율(45.7%, 43.9%)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주관

적인 본인의 성적은 ‘만족하지 않는 편’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58.2%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대상자의 가족 구

성을 살펴보면, ‘부모(아버지+어머니)+자녀’가 7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한부모+자녀’ 8.3%, 

‘(한)조부모+부모+자녀’ 4.6%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연소

득은 4,000만원이상~ 6,000만원미만이 가장 많고(29.8%), 

다음으로 2,000만원이상~4,000만원미만(26.5%)순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아버지 교육수준은 전문대

졸이상(45.9%), 고졸이하(37.4%)순이었으며,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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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고졸이하(47.9%), 전문대졸이상(36.2%)순으로 나타

났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양육태도 척도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 척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과 합리적 

설명에 기초한 양육태도를 포괄하며, 척도는 총 7문항으

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부모님께서는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

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

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

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역코딩

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

육태도가 매우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양육태

도의 Cronbach’s alpha값은 0.838이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으로 

특징지워지는 양욱태도를 의미하며, 척도는 11문항으로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가 항

상 내 능력 이상이어서 부담스럽다’, ‘부모님께서는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해 하시며 내게는 못 하게 

하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

주는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

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Cronbach’s alpha값

은 0.845으로 나타났다.

2.2.2 심리적 요인 척도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척도는 우울과 사회적 위축성 

및 공격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걱정이 많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

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

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심

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을 뜻하며, 심리적 요인의 Cronbach’s alpha값은 0.909이

다.

2.2.3 삶의 만족도 척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등 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뜻하며, Cronbach’s alpha값은 .0.807로 나타났다.

2.2.4 청소년 팬덤활동 척도

청소년 팬덤활동 척도는 적극적 팬덤활동과 소극적 

팬덤활동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적극적 팬덤활동 척도

는 ‘팬미팅 참석’, ‘방송국이나 공연장, 경기장 가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극

적 팬덤활동 척도는 ‘팬클럽이나 팬카페 가입’, ‘홈페이지 

방문’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

는 Likert 4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역코딩을 하여 분석하였다. 척

도 점수가 높을수록 팬덤활동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팬덤활동의 Cronbach’s alpha값은 

0.861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21.0과 Amos 21.0 

통계프로그램으로 실행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부모양

육태도와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

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변수는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뜻하며, 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술통계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둘째, 변수 간의 경로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

조방정식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심리적요인 및 삶의 만

족도의 매개효과는 Bootstrapping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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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Parenting

Attitud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2,108 1.00 4.00 2.87 .51 -.29 .6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2,108 1.00 4.00 2.28 .50 .27 .47

Life Satisfaction 2,108 1.00 4.00 2.83 .61 .04 .18

psychological factors 2,108 1.00 3.69 2.03 .47 -.14 -.32

Fandom Activity 1,062 1.00 4.00 1.56 .61 1.18 .94

<Table 1>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

계량을 정리한 것으로, 각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 sd)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

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은 2.87(sd 0.51), 부정적 양육태도

의 평균값은 2.28(sd 0.50)이고, 삶의 만족도 평균값은 

2.83(sd 0.442), 심리적 요인 평균값은 2.03(sd 0.47), 팬덤

활동 평균값은 1.56(sd 0.6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

용된 각 변수 중 팬덤활동의 평균은 중간값에 비해 약간 

낮으며, 긍정적 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평균은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팬덤활동 변수의 평

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단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경로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 변수

들을 Amos로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부모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양육태도는 

삶의 만족도(r=.314,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

고, 심리적 요인(r=-.266,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심리적 요인은 삶의 만족도(r=-.435, p<.01)와 

가장 높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팬덤활

동(r=.128, p<.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variable
 coefficient  

1 2 3 4 5

1 1

2 -.122
**

1

3 -.266** .154** 1

4 .314** -.046* -.435** 1

5 -.062
**

-.034 .128
**

-.063
**

1

1;positive parenting attitude, 2;negative parenting attitude, 

3;psychological factors, 4;life satisfaction, 5;fandom activty

*p<.05, **p<.01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2 연구모형 검증분석 결과

3.2.1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

<Table 3>과 [Fig. 1]은 2013년 기준 고1 청소년(중1

패널 4차년도)을 대상으로, 팬덤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심

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구조모

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 팬덤활동의 적합도를 살

펴보면 x²=275.85, df=35, p<.001, SRMR=.042, 

RMSEA=.054, CFI=.957 등의 값을 나타내어 최적 모델 

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이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부모

가 자녀를 애정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

의 심리적 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감과 

공격성을 완화시켜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ß=-.349, t=-10.882, p=.000). 하지만 부모가 부정

적인 방식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ß=.129, t=5.350, p=.000). 부

모가 자녀를 과잉 간섭과 과잉 기대 및 비일관적인 태도

로 양육할수록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으며[18], 이러한 결과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놓여있는 청

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지에 따

라 우울과 공격성 및 사회적 위축감의 측면에서 서로 다

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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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mos Test of Proposed Model
주) F1=negative parenting attitude, F2=positive parenting attitude, F3=psychological factors, F4=life satisfaction, F5=fandom activity

Path B ß S.E. C.R.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factors

-.349

***
-.323 .032 -10.882

negative parenting attitude⟶
psychological factors

.178

***
.129 .033 5.350

positive parenting attitude⟶
life satisfaction

.470

***
.373 .038 12.326

negative parenting attitude⟶ 
life satisfaction

.021 .013 .037 .567

positive parenting attitude⟶
fandom activities

-.019 -.013 .045 -.424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fandom activities

-.112

*
-.059 .051 -2.181

psychological factors⟶
fandom activities

.245

***
.179 .045 5.431

life satisfaction⟶
fandom activities

.064 .055 .035 1.810

*p<.05, ***p<.001

<Table 3> Estimated Model

한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

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ß=.373, 

t=12.326, p=.000)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면 청

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6]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적 양

육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의 

부정적(과잉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19]와는 상반

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정적으로 양육할수록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ß=-.059, t=-2.181, p=.05) 반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

년의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은 팬덤활동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ß=.179, t=5.431, p=.000). 청소년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우울하고, 사회적인 자신감을 상실할수록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으로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팬덤활동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부모가 긍정적으로 양육하면 

청소년의 부정적인 심리 기제들이 완충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팬덤활동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심리적 요인의 감소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모

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동시에 심리적 요인의 증가를 통해 간접적

인 영향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2 연구모형의 효과분해

<Table 4>는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 방식으로 효과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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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factors -.323*** -.323

psychological factors ⟶ fandom activities .179*** .179

positive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factors ⟶ fandom activities -.013 -.038** -.051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factors .129*** .129

psychological factors ⟶ fandom activities .179*** .179

negative parenting attitude ⟶ psychological factors ⟶ fandom activities -.059* .024** -.036

*p<.05, **p<.01, ***p<.001  

<Table 4>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를 분석한 결과이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는 심리적 요인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유의미함을 보여주

고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유의수준 .05 미

만에서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긍정적 양육

태도는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유

의수준 .01 미만에서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사이에 심리적 요인

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

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 메

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

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 및 삶의 만족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미치는 경로를 

함께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논의하고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의수준 .001 미만의 수준에서 통

계적 유의성을 보였지만, 긍정적 양육태도는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애정에 기초한 합리적 양육태도를 보이

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팬덤 참여와 같은 여가행위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과잉통제나 과잉간섭 혹은 일관

적이지 못한 경향이 강할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에 

눌려 눈치를 살피고 부모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

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놓인 청

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받을수록 감정적

인 기복상태를 극복하고 점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가

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이고 애

착적인 양육태도가 심리사회적 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20]와 일치한다. 반면에, 부

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시기는 아직 자

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심리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지 않아 부모가 억압이나 통제 등의 부정적인 양육방

식으로 지도할수록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공격적인 성

향을 보이며 사회적 고립감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강압적 양육행동이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부적응이나 위축행동을 보인다는 선

행연구[15,21]를 지지하는 것이다.

셋째, 심리적 요인은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우울하고 불안

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될수록 팬덤활동에 더 몰입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팬덤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현실의 

심리적 불안을 회피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또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는 청소년

의 팬덤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하지만 선행연구[22]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중독현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분석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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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심리적 요인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

년의 팬덤활동 사이에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 팬덤활동 간에는 부분매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모가 보여주는 애정과 합리

적인 태도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직

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정서적 상태에 따

라 팬덤활동의 참여여부나 참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청소년의 부정적

인 심리 기제들을 완충시키고, 불안정한 심리적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팬덤활동을 낮추

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과잉기대나 과잉간섭, 비일관적인 훈육

방식의 경우, 청소년들은 부모의 권위나 기대에 대한 부

담감 혹은 부모로부터 거부되는 부정적 자극을 피하기 

위해 부모가 우려하는 팬덤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정적 양육방식으로 인

한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강화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를 풀기 위해 더욱 팬덤활동에 몰두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팬덤활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심리적 요인의 증

가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 및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대중

문화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청소년들은 유명인이나 대

중스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특히 청소년 문화나 사

회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유명 

연예인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고[2], 자신들만의 독특

한 팬덤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대중스타는 

단순한 동경 이상의 대상으로서,  팬덤활동은 스타를 매

개로 하는 동일시와 정체성 형성, 학교라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며[23],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연스런 발달의 한 과정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 활동에 의미있는 영

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주로 부모양육태도와 개인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위해 활

용된 자료가 이미 조사가 완료된 패널 자료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 분석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보다 심화된 논

의로 발전시키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팬덤문화에

서 나타나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팬덤활동의 유형에서 

오는 차이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 

구성을 통해 청소년의 팬덤문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설명이 보완되고,  팬덤활동에의 참여가 청소

년의 학교생활과 자아정체성 등 삶의 구성에 어떻게 작

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건강한 청소년 문

화의 정착과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프로그램

의 제공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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